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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체육대회
4년만에 부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스헬스(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하우징바

우처 등의 복지혜택 수혜시 영주권 발급을 거

부할 수 있는 신규 퍼블릭차지(Public

Chaege) 최종 법안이 12일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퍼블릭차지’

법안을 14일 관보에 게재하고 복지혜택 수혜

자들의 영주권을 부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

한을 이민국에 부여할 계획이다. 실제적으로

이 법안의 발효는 60일 후인 10월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은 추후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신청

자의 교육, 소득 정도 및 건강 상태 등의 요소

를 고려해 영주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즉 영

주권 발급시 신청자들의 기술 숙련도 등 메리

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법안은 기존 시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

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민과 관련된 시

민권자들의 경우 모두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한인사회는 이 법안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미 이민국 켄 쿠치넬리 이민국장 대행은 이

번 법안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는 충분히 자

급자족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민하기를 원한

다”고 밝혔다. 

1999년 부시 행정부는 퍼블릭차지에 대한

모호했던 개념을 현금보조, 및 장기요양시설

보조 등으로 명확히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신규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매스헬스), 색션8 하우징바우처,

그리고 푸드스탬프 등을 포함한 정부혜택을

지난 36개월동안 12개월 이상 수혜받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a public charge)로 규정했

다. 만약 이 정부혜택 2가지를 1개월 받은 경

우 이를 2개월로 여긴다. 

하지만 이번 신규법안은 지난해 말 폭주한

266000개의 일반 대중

복지혜택 수혜시 영주권 거부 법안 최종 확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매사추세

츠 한인회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보스톤지

부가 주관하는 “8.15 광복절 한인 체육페스티

벌”이 8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아스널

파크(워터타운소재)에서 개최됐다. 

4년만에 부활한 8.15 체육▶▶6면으로 계속 ▶▶2면으로 계속

북부보스톤교회 3개부분에서 우승 

매스헬스, 푸드스탬프, 하우징바우처 거부사유 

1999년의 퍼블릭차지 개념 비현금혜택으로 확대 

법안 발표 이전의 기존 혜택 수혜는 소급 적용 안해

미 이민국 켄 쿠치넬리 이민국장 대행은 이번 법안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는 “우
리는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민하기를 원한
다”고 밝혔다

메사추세츠 한인회는 8월 10일 토요일 워터타운 아스털 파크
에서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나사렛 사람의 교회
와 북부보스톤교회 팀이 농구경기에서 볼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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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체육대회 4년만에 부활 

대회에는 김용현 총영사내외와 각

단체장들을 포함해 한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 되었

다. 

제 74주년 광복절 기념식은 오전

11시부터 한인회 박찬모 사무총장

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우석 한인회

장의 개회사 이후 김용현 총영사와

한선우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념식은 1945년생 해방둥이 7명

이 만세를 선창하고 참가한 한인들

이 만세를 따라하는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 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한인

회가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체육대회는 보스톤 체육회

이학재 회장의 주관하에 오전 9시부

터 시작됐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선수단 및 응원단 70여명이 참가한

북부 보스톤교회가 두각을 나타났

다. 북부 보스톤 교회는 ‘체육교회

’란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며 소프

트볼, 배구, 족구 등 3개 구기종목에

서 우승을 차지했다. 농구는 나사렛

사람의 교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한편 한미

노인회가 주관하는 게임이 함께 진

행됐다. 상록회 모임에서 레크리에

이션과 게임을 담당해 진행하는 김

지영 씨의 리드로 제기차기, 율동게

임, 물풍선 게임과 함께 푸짐한 상품

이 지급됐다. 

위안부 소녀상 건립과 위안부 문

제를 알리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 위

홉은 아이들을 위한 스테이션을 운

영했다. 또한 데이빗 심을 중심으로

페이스 페인팅 행사도 진행됐다. 

모든 행사는 오후 3시에 종료됐고

장우석 한인회장은 “많은 관심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분도 다치시지 않고

행사가 즐겁게 잘 종료되어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bbq 미주본사가 후원한 65

인치 TV는 안병학 전 한인회장이

추첨해 김지영씨가 당첨됐다. 한인

회 체육대회는 bbq 미주본사 등 22

개 단체, 김경문 씨 등 10명의 개인

이 후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1면에 이어서

4년만에 개최된 8.15광복절기념 체육대회에서 시상식을 마치고 참가한 팀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매사추세츠 한인회)

비비큐미주본사가 증정한 65인치 티비 경품추첨에서 당첨된 김지영씨(가운데), 안병학 전한인회장 (사진=매사추세츠 한인회)

사진으로 보는 8.15 광복절 체육대회 9면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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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대학생 홍서윤양의 뉴욕주립대 졸업을 도와주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주립

대 기술경영학과 졸업 마지막 1년을 남겨둔 탈

북 대학생 홍서윤 씨(가명)가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한인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뉴욕주립대 분교에 입학한 홍 씨

는 마지막 두학기를 뉴욕 본교에서 수강해야 졸

업이 가능하다. 출국을 앞둔 얼마 전, 홍 씨는 학

교 사정으로 반액 장학금만 나온다는 사실을 듣

게 됐다. 미국 대학을 다니고 있으므로 탈북 대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한국) 정부에서 주

는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1년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합해 약 2만8천여불이 필요한 상황이

다. 

홍 씨는 6살 때 부모와 함께 탈북했으나 현재

한국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홍 씨가 잠든 사이

밖에 나간 부모는 중국 공안에 잡혀 다시 북송

된 후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유일한 혈육

인 이모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살다가 15살 때 한

국으로 건너갔다. 대한학교를 졸업 후 뉴욕주립

대 분교에 입학해 매학기 전 과목 A+의 성적을

기록하며 전액장학금을 받아왔다. 이모는 2012

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

다. 

홍씨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경

로를 통해 알아봤지만 어려워지자 혼자서 고민

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이런 홍 씨의 사정을

탈북인권단체인 나우(NAUH)의 김성애 사무

국장이 알게 됐다. 김 사무국장은 이메일 인터

뷰에서 “나우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홍 씨가 화

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해 자초지종을 듣

고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일단 홍 씨를 출국 시키고 미

주 한인들의 온정에 기대하기로 했다. 홍 씨는

당초 출국일보다 늦은 17일 뉴욕으로 출국하며

9월 20일까지 뉴욕에 임시로 머물게 된다. 만약

입학금과 생활비가 모이지 못하는 경우 다시 한

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 사무국장은 “미주 한인들이 기부하는 돈

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므로 1불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홍서윤 씨에게 전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홍서윤 학생이 과거의 아픔을 잊

고 원하는 꿈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

시오. 적은 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사회로 나

갈 준비를 하는 이 친구에게는 엄청나게 큰 용

기와 사랑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서신을 통해 당

부했다. 

홍 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한인

들은 북한인권단체 나우 김성애 사무국장(010-

6506-2980, nauhgogo@naver.com)에게 하면 된

다. 

성금 보낼 곳 :

은행: Bank of America 

계좌명: Nauhinternational

계좌번호: 435036171895

라우팅 번호: 051000017

bostonkorean@hotmail.com

뉴욕 주립대 기술경영학과 졸업을 앞두고 등록금 마련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홍서윤 씨. 이모의 안전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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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보스톤수

산물축제(Boston Seafood Festival)가 보스톤

하버에서 지난 8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

리에 개최됐다. 

보스톤 해양경비대 대형 소방정이 힘찬 물

줄기 분무 발사로 참가자들을 즐겁게 하는 가

운데 차이나 드래곤 공연, 엘비스 프레스리 모

창 공연, 가족게임, 어린이 아트 교실 등이 진

행됐다.

인어공주, 인간 랍스터 공연 등 각종 거리공

연이 활력있게 펼쳐졌고 노네임(No Name)레

스트랑 등 보스톤의 유명식당에서는 씨푸드차

우더 등의 무료 시식 코너도 마련했다. 특히 정

갈한 랍스터 판매대에는 긴 줄이 이어지는 등

보스톤 랍스터에 대한 인기가 반영됐다. 

한편 이번 축제에서는 이스트보스톤세이빙

뱅크(East Boston Savings Bank), 캡틴(Cap-

tain Fish) 등 여러 업체 들이 홍보 부스를 마련

하고 해당 업체 들의 홍보와 판촉 행사를 진행

하였다. 

오후 2시에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는

신구교 합동예배가 사우스보스톤 카톨릭 교계

의 다파찌오 신부, 아세안 커뮤니티의 김성혁

목사, 개신교계의 스와인 목사의 집례로 진행

되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9 보스톤 수산물 축제 
성황리 개최

유학생에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엔 해외진출 도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단기 일자

리가 필요한 유학생들과 해외진출을 바라는 중

소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청년스타트업 메타인

터프렛이 유학생 회원을 구하고 있다. 

보스톤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이 모여 구축한

이 스타트업은 유학생들에게는 보다 쉽고 빠른

단기 일자리 제공을,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는

저비용에 통, 번역 업무와 철저히 실력에 기반

한 유학생을 소개한다. 

유매스 엠허스트 출신의 김다훈(CEO), 정재

훈(HR 디렉터), 보스톤대학 출신의 구본경(마

케팅디렉터) 씨가 주축이며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지훈(이사)씨가 합류해 4명이 현재 스타트업

멤버들이다. 뜻이 통한 이들은 7월 1일자로 커

뮤니티를 형성하고 7월 26일자로 정식 사업자

로 등록했다. 

이들은 유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생

들에게 무분별한 취업준비와 스펙 쌓기의 문제

점을 극복하고 해외 진출에 목말라 하는 국내기

업 글로벌 네트워크의 첨병으로서 실제적인 업

무와 기술을 경험하도록 길을 열고자 창업을 시

도했다.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너무 비싼 전문 통역가

의뢰비용, 제한된 선택기준을 제시하였던 업계

구조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유학생을 고용해 원

하는 해외진출을 달성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

한다. 

현재는 회원이 되는 유학생 선착순 100명에

서 한해서 무료로 회원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학생들에게는 전문 통역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 통역 등 비교적 쉬운 분야의 진출도

가능하므로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구본

경 마케팅 디렉터는 “여행 가이드 통역, 패션

모델 통역, 화장품 설명회 통역 등 다양한 분야

의 의뢰가 많다. 단순히 통역경험이 많고 스펙

이 좋은 유학생들만 연결해주는 것이 아닌 각

전공과 관심분야에 맞추어 단기간의 업무 일지

라도 관심 있는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연결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생

들 양쪽에서 피드백을 받고 상호 유대관계를 이

어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웹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으며 페이스북

Meta-Interpret 페이지에 기재된 메타인터프

렛 멤버십 구글폼을 통해 회원등록을 받고 있다

. 

한국에서 창업을 한 이들은 이제 초창기라 투

자금 유치, 홍보 플랫폼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길게 이어가려

는 의지와 도전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똘똘

뭉쳐 이를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청년들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및 해외 진출과

국제인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출신 유학생들 스타트업 메타인터프렛 

좌로부터 김다훈대표, 구본경 마케팅디렉터, 김지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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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최선경 권사가 8월 10일 토요일 오전 7

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다.  

고 최선경 권사 방문(Visitation)은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보스톤 한인교회

(32 Harvard St.)에서 8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천국환송예배

는 10시부터다. 11시 30분에는 장지인

포레스트 힐 묘지(Forest Hills Ceme-

tery, 95 Forest Hills Avenue, Boston)

에서 입관예배를 시작한다. 정오 12시

에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다. 

유가족들은 “이번에는 조문을 오시

는 모든 분들의 조의금은 정중히 받지

않을 계획”이라며 “여러분의 마음만

은 고맙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최선경 권사는 2015년 작고한 백

린 전 노인회장의 부인으로 늘 백 전회

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내조해왔다.

특히 백린 전회장이 보스톤코리아에

기고한 역사칼럼은 최 권사가 타자로

다시 치면서 교정, 교열까지 담당했다. 

고 최선경 권사는 고 백린 회장과의

슬하에 1녀 3남을 두었다. 장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림광고(보스톤코리

아 11면)를 참조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최선경 권사 숙환으로 별세 

뉴햄프셔 한인회 
광복절 기념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뉴햄프셔 한인회는 74회 광

복절 기념식을 뉴햄프셔 주 그린

랜드에 위치한 그린랜드연합감

리교회에서 17일 토요일 오전 11

시 개최한다. 

조은경 회장은 “올해는 1919

년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

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의 광복절 기념식”이라며 “

많은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

란다”고 밝혔다. 

행사: 제 74회 광복절 기념식

일시: 2019. 8.17. 오전 11시

장소: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5 Dearborn Rd. (87 Great

Bay Rd.), Greenland, NH 03840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장우석 변호사가

한미노인회와 상록회 회원들을 멧두운

(Methuen)에 위치한 차이나부페로 초

대해 점심식사를 후원했다. 

장우석 회장은 “오늘 이렇게 어르

신들을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초대해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매일매

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

립니다” 라고 인사 말을 전했다.

한미 노인회 윤철호 회장은 장변호

사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따뜻한 마

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고마

워했다. 상록회 이기환 회장도 “상록

회 어르신들과 한미 노인회 어르신들

을 생각해주는 장변호사에게 감사하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장우석 한인회장 한미노인회와 상록회 식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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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퍼블릭차지 개정 반대 거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매스헬스, 하우징바우처, 푸드

스탬프 등 정부혜택까지 ‘퍼블릭차

지’의 개념을 넓힌 트럼프 이민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자 이민옹호단

체들은 법원과 의회를 통해 시행을

막겠다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이민법센터(National Immi-

gration Law Center)는 이미 새로운

개정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센터의 마리엘리나 힌캐피 대표는

“이 법안은 이 나라에서 백인이 아

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전하며 영

구적인 미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 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신

규 퍼블릭차지 규정으로 인해 미국내

2천 6백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유색 이민자, 장애 이민자

이면서 연소득 6만 2천달러 미만인 사

람이 퍼블릭차지에 해당하는 정부혜

택을 받은 경우 미국 입국허가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법률 및 사회정책센터, 미국 이민

아동 가족 보건 협회 (APA), 캘리포

니아 이민 정책 센터 등 다양한 이민

옹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법안을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이 개

정안은 266,000 건 이상 사회 각계각층

의 의견을 이끌어 냈으며 이 중 반대

가 압도적이었다.

법률 및 사회 정책 센터의 올리비

아 골든 총재는 “60 일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출된 25십만 건이 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서둘러

공표한 것은 미 전역의 여러 분야에

서 제공한 통찰, 경험 및 연구 결과들

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

략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했다. 

소수민족뉴스서비스(EthnicNews

Services)는 이번 신규 법안 개정이

국토부가 이민자들을 의도적으로 탄

압하기 위한 계획 중의 하나라고 지

적했다. 주택 도시 개발부는 서류 미

비 이민자가 포함된 가족에 대한 주

택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이 실행되면 미국

에서 태어난 5만5천에 달하는 어린이

들의 집이 없어진다.  이 뉴스 서비스

는 상무부가 또한 2020 년 인구 조사

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한 것은 궁극

적으로 유색인종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정책을 입법화하려는 의도

가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이번 규정 실행에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

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주디 추

하원의원은 ‘공적 부담 법에 연방

기금 사용금지’ (No Federal Funds

for Public Charges Act) 법안을 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상정했다. 하와이

민주당 마지에 히로노 상원도 같은

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계획이다. 

퍼블릭차지(Public Charge): 국민이

세금을 부담해 복지를 제공하는 대상

을 뜻한다. 공적부조, 공적부담, 공공

부담 등으로 번역되어 쓰이며 한국사

전은 생활보호대상으로 번역한다. 보

스톤코리아는 생활보호대상으로 번

역하거나 영어 외래어 표기인 퍼블릭

차지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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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해 말에 제시했

던 초안에 비해 일부 수정됐다. 

군에 근무자 및 가족, 난민, 일부 입

양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복지혜택

수혜는 퍼블릭차지 대상으로 간주되

지 않는다. 21세 이하 메디케어 수혜 이

민자, 임산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응급

의료수혜자 등은 퍼블릭차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산부 메이케이드

의 경우 임신기간과 출산 후 60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학교 런치프로그램, 위탁보호, 학자

금 융자, 푸드팬트리, 모기지 등의 혜택

도 이번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법은 시행 순간 이전의 수혜에 대

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0일간의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중 여

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더 지

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

에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

은 바로 서비스 수혜를 중단하기 보다

는 실제 시행일자를 관망하며 미리 대

비할 것을 권장했다. 

AP가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해 저소

득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

탬프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메이케디

드 사용 이민자는 6.5%에 불과했고, 푸

드 스탬프 사용 이민자는 8.8%에 불과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

민신분으로 인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제한적임에도 아주 적은 수의 이

민자들을 타켓으로 이 같은 법을 시행

하는 것은 이민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

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자 권리보호단체는 이 법안이

이민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을 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부혜택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

용해 더 많은 영주권 발급 거부가 초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54만 4천명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약 38만 2천

명이 이 같은 퍼블릭차지에 적용된다

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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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수혜시 영주권 거부 법안 최종 확정

▶▶1면에 이어서

신규법안 소송전, 의회는 자금 차단 법안 상정

매스헬스(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하우징바우처 등의 복지혜택 수혜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신
규 퍼블릭차지(Public Chaege) 최종 법안이 12일 발표됐다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민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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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좁아지는 이민의 문

트럼프는 반 이민주의자이며, 심

지어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비난까

지 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취임 이

후 불법 체류자를 주 대상으로 강력

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제 그

대상을 합법 이민자에게까지 겨냥

하고 있다.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몹

시 어렵게 하는 정책을 곧 시행한다

고 한다.  

이민법상, 자신의 기본생계를 정

부의 혜택을 받으며 지탱하는 사람

을 “공공부담자”(public charge)

라고 한다. 현행법에도 “공공부담

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트럼프 정부는 현 공공부담자의 범

위를 확대하는 837페이지 분량의 대

통령령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5일

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 혹은 합

법 체류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신

청자가 공공부담자였거나 혹은 장

차 3년 기간 중 정부 혜택을 12달 이

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어

느 한 달, 2개의 정부 혜택을 받았으

면 2달로 계산된다. 

위의 조건에다 나이, 영어 능력,

재정 형편, 교육 정도, 기술 여부, 건

강 상태, 가족 관계, 자신의 자립 생

활력 등 다른 요인도 종합하여 판정

한다고 한다. 즉 한 요건에 걸린다고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는 18세부터 61세까지면 장차 공

공부담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플

러스, 아니면 가능성에 마이너스, 3

인 가족으로 연 $26,663 이상 소득 있

으면 플러스, 그 이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소득 $26,663은 정부가 저소득

층으로 분류하는 소득액의 125%에

해당한다.  

만약 이 가족의 소득이 $53,326이

면 더 큰 플러스를 받는다. 정부혜택

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메디케이드(

매스헬스), 푸드스탬프, 저소득 아

파트, 심지어 메디케어의 처방약보

험 보조까지 해당한다고 한다. 다행

스러운 점은 공공부담자를 소급 적

용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정책은 합법적 이민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특히 가난한

나라의 이민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

게 된다. 소득 요건만으로도 멕시코

신청자의 71%, 아프리카 신청자의

69%, 아시아 계통은 52%가 영주권

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유색 인종 이민이 가장 많이 줄 것이

다.  

이민 당국자에 의하면 이 조치로

년 25억 불의 정부 지출이 줄 것이라

고 한다. 지출의 감소는 이민 신청자

상당수가 정부지원 의료혜택을 자

진하여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민자

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더 나아

가 이제껏 이민의 대다수가 혈연으

로 인한 인도주의 이민이었으나 앞

으로는 돈으로 결정되는 이민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형제 한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막힐 수 있어, 또 다른 이산가족의

비극을 만들 것이다.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측은 미국

의 건국은 자립정신에 기초한 것이

며 인종차별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

한다. 자립 능력이 없는, 나라의 짐

이 되는 이민자 입국을 막는 것이 미

국의 앞날을 더 밝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생 일을 하며 납세 의무

를 다하는 시민들 중에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이민자가 정부 혜택으로

생활한다는 생각에 동족이라 할지

라도 불편함을 가져 새 규정을 지지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시행령이 위법이라는

소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

국에는 모든 소송이 통합되어 대법

원 판결까지 갈 것이다. 현 대법원

판사 9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이고 트

럼프가 국방부 예산의 일부를 멕시

코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하도록 한

판례를 남겼기에 승소할 전망이 밝

지 않다고 하겠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흑인 여

성 하원의원에게 ”출생한 나라로

돌려 보내”라는 구호(send her

back)를 시작한 트럼프가 불 지핀

반이민, 백인우월주의는 쉬이 꺼지

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여도, 완화는 기대되나, 미국의 전

반적 흐름이 이롭지만 않다. 지난 주

발생한 반이민 대량 살상은 우리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정부 혜택을

받는 합법 체류자는 해외여행을 사

전 검토하고, 자격이 되면 시민권취

득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스턴 봉사회 윤희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947년 보스톤 마라톤을 제

패한 한국인들을 그린 영화 '1947보

스톤' 제작팀이 보스톤에 거주하던

백남용 선생을 찾고 있다. 

영화 '1947보스톤'은 ‘태극기 휘

날리며’, ‘쉬리’ 등을 제작한 강

제규 감독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

는 신작이다. 강제규 감독은 이 영

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보스톤을 3

일간 방문해 보스톤을 답사했다. 

영화제작팀은 1947년 손기정, 서

윤복 선수 일행이 보스톤에 지내는

동안 도움을 주었던 보스톤 한인 백

남용 선생의 소재를 찾고 있다. 백

선생은 숙주나물공장을 운영했던

사업가로 당시에는 데드햄(26

Dedham Blvd. Dedham MA)에

거주했었다. 

제작팀은 백남용 선생 본인이 아

니더라도 자녀, 친지, 또는 친구들

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번

영화에서 백남용 선생의 이름을 영

화에 출연시키고자 작업을 진행하

고 있기에 관련 정보가 하나라도 있

기를 바라고 있다. 

백남용 선생에 관한 정보를 가진

한 인 들 은  보 스 톤 코 리 아

(editor@bostonkorea.com)에 이메

일 하거나 617-254-4654로 연락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백남용 선생을 찾습니다

영화 <1947보스톤> 제작팀 

영화 <1947보스톤>을 제작 중인 강제규 감독(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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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건강한 냉동식품 8가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길고

바빴던 하루를 보낸 후 그럴듯한 저녁상을 차려

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냉동실을 열어 간

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건강하기

까지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렴한 가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간편 냉동식품을 파는 것으로 유

명한 트레이더조에서 건강한 냉동식품을 골라

소개한다. 다음은 보스톤매거진에서 선정한 트

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건강한 냉동식품 8가지

다.

1. Channa Masala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퀴노아에 병아리콩, 토

마토, 양파, 강황이 들어간 인도식 음식이다. 소

량의 염분에 설탕 무첨가로 채식주의자들의 이

상적인 한끼식사를 완성했다.

2. Shitake Mushroom Chicken

단백질이 풍부한 치킨요리로 1인분에 20그램

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버섯, 에다마메, 그

린빈이 닭고기에 곁들여지며 생강 간장 소스로

맛을 더했다. 

3. Seven Seasoning Salute to Salmon

냉동생선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

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리 마늘과 파

슬리, 파프리카로 양념된 이 냉동 연어는 냉동

실에 넣어두었다가 바로 꺼내어 오븐이나 그릴

팬에 굽기만 하면 된다. 

4. Chipotle Vegetable Quesadillas

검정콩, 양파, 옥수수가 훈제 향을 머금은 할

라피뇨와 섞였다. 과카몰리나 살사를 곁들인다

면 더 풍성한 한끼 식사가 될 것이다. 

5. Yellow Jackfruit Curry with Jasmine Rice

잭푸르트는 고기와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으

면서 어느 소스에나 잘 어울린다. 식품 전문가

들이 잭푸르트를 고기 대체품으로 선정한 이유

는 맛 뿐만 아니라 칼슘, 인, 각종 미네랄이 풍부

한 영양에 있다. 잭푸르트와 카레의 만남은 어

떨까. 코코넛 카레에 피망, 가지가 곁들여 졌다. 

6. Chicken Burrito Bowl

370칼로리에 22그램의 단백질이 함유된 이 음

식은 열심히 운동한 후에 먹기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다. 이것만으로는 허기진다면 보울에 담

긴 내용물을 토틸리아빵에 싸서 그럴듯한 부리

또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이다. 

7. Quinoa Cowboy Veggie Burgers

삼색 퀴노아, 빨강 피망, 검정콩이 이 버거의

베이스이다. 게다가 염분과 당분이 최소화되어

건강 버거로는 최강자이다. 샐러드나 통밀빵에

곁들여먹기 좋다. 

8. Rice Cauliflower Bowl

쌀대신 콜리플라워를 갈아서 사용한 저칼로

리 음식이다. 고구마, 병아리콩, 두부와 함께 곁

들여저 다양한 맛과 식감을 선사한다. 10온스에

$2.99라는 저렴한 가격 또한 장점이다. 

sun@bostonkorea.com

Chicken Burrito Bowl



The Boston Korea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종합 9

사진으로 보는 8.15 광복절 체육대회

1945년생 해방둥이 노인회원들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매사추세츠 한인회)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용현 총영사 (사진=매사추세츠 한인회)

이학재 보스톤체육회 회장의 스윙모습 (사진=매사추세츠 한인회)

이번 체육대회를 주관한 매사추세츠 한인회 임원진들(사진=매사추세츠 한인회)

음악연주를하고 있는 노인회 회원들 (사진=매사추세츠 한인회)

농구 경기를하고있는나사렛사람의교회팀과 북부보스턴교회팀 (사진=매사추세츠 한인회)농구에서 우승한 나사렛 사람의 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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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택스 프리 주말이 올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이

번 주말, 17일과 18일 양일 간 매사추세

츠 주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일즈 택스가 면제된다. 

매년 여름에 택스 프리 할러데이가

있지만,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자. 

택스 프리 할러데이 기간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6.25%의 세일즈 택

스가 면제된다. 이 제도는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매사추세츠 주의 전통

처럼 굳어졌다. 다만 경기 침체가 극심

했던 2009년과 의회에서 법안을 제정하

지 않았던 2016, 17년에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가 없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다. 소비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며,

매년 의회에서 택스 할러데이 시행 여

부를 결정하다가 작년에 이 제도를 처

음으로 영구 법안으로 제정했다. 

택스 할러데이에는 기본적으로 2,500

달러 미만의 소비재에 한해 세일즈 택

스가 면제된다. 따라서 2,500달러 이상

의 고가 상품에는 여전히 세일즈 택스

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배, 기름, 담

배, 술, 마리화나 등의 물품에는 적용되

지 않기 때문에 세일즈 택스가 부과된

다. 

세일즈 택스 면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에 좋은 물품은 냉장고, 오븐 등의 가전

제품이나 소파, 침대 등의 가구들이다.

대신에 가격이 2,500달러가 넘지 않도록

반드시 가격표를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세일즈 택스를 면제 받기 위해

서는 택스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에 물

건 가격이 모두 지불되어야 한다. 물건

을 예약해 놓고 나중에 가격을 지불한

다면 세일즈 택스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세일즈 택스 면제는 온라인으로 구입

하는 물건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물건 구입 대금이 토요일 0시부터 일요

일 밤 11:59까지 모두 지불되어야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일즈 택스 면제는 개인 용도로 사

용하는 소비재에 국한하고 있다. 만약

상업적인 용도로 구입하거나 개인이 아

닌 기업이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여

전히 세일즈 택스가 부과된다. 

jsi@bostonkorea.com

MA주 택스 프리 주간, 알아야 할 것들

8월 17-18일에 세일즈 택스 면제
2,500달러 미만 개인 구입시 적용

택스 할러데이는 2,500달러 미만의 소비재에 한해 세일즈 택스가 면제된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에서 그린, 오렌지,

레드 라인의 일부 구간에 대해 추가

적인 주말 폐쇄 일정을 발표했다. 이

미 MBTA는 지난 6월에 일부 구간

노선을 수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

말에 일부 역을 폐쇄한다고 발표했

지만, 폐쇄 구간과 기간이 더 늘어났

다. 

주말에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구

간에는 셔틀 버스 등의 대체 이동 수

단이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나 이동

시간이 지연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MBTA의 스티브 포프택 총괄 책

임자는 성명서를 통해 “추가적인

구간 폐쇄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겠

지만,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해 시스템

전반에 걸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

라며 “대중 교통이 떠 빠르게 향상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

다. MBTA는 이번 기회를 노후한 철

로를 교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MBTA 일부 구간 주말에 폐쇄

MBTA는 일부 구간 노선을 수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말에 일부 역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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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의 해변들은 과

연 수영하기에 안전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보고서가 지난 13일 발

표되었다. 

프론티어 그룹과 미국 환경 조사

및 정책 센터에서는 미국 전역의 29

개 주에서 4,500개의 해변을 대상으

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단

체는 각 해변에서 수 차례에 걸쳐 물

을 채취해 박테리아 수치를 측정했

다. 박테리아 양에 따라 수영을 하기

에 적합한 수질인지 아닌지를 판단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연방 환경보호국에

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잠재적으

로 수영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해변

을 선별했다. 이 기준은 1,000명이 수

영을 할 경우 32명이 크고 작은 질병

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수질

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2,580개

의 해변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배설

물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약 550개의 해변이 조사 기간의 25%

이상 동안 수영하기에 안 좋은 수질

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변에서 배설물이 검출되는 이

유는 하수도의 물이 넘쳐 바닷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물에

서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을 마실 경

우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583개의 해

변이 조사 대상이었으며, 잠재적으

로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해변

들은 노포크 카운티에 가장 많이 위

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 보

고서에서 밝힌 수영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해변들 목록이다. 

Nahant Bay at Eastern Avenue

(Essex County)

Tenean Beach (Suffolk County)

Nahant Bay at Pierce Road

(Essex County)

Nahant Bay at Kimball Road

(Essex County)

Quincy Shore at Channing Street

(Norfolk County)

Quincy Shore at Sachem Street

(Norfolk County)

Provincetown Harbor at Franklin

Street (Barnstable County)

Malibu Beach in Dorchester Bay

(Suffolk County)

Quincy Shore at Milton Road

(Norfolk County)

Quincy Shore at Rice Road

(Norfolk County)

jsi@bostonkorea.com

MA주에서 수영에 적합하지
않은 해변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14일 뉴

욕증시는 3% 이상 폭락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 장단기 국채수익률 역전현상 발생

: 이날 장기 국채수익률이 단기 국채수

익률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고조시켰다.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은 12년 만에 처

음이다. 

이날 장중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2년물 국채수익률보다 2.1bp(1b-

p=0.0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역전현상은2007년 이후 처음이다.

1978년 이후 경기 침체 이전에 2년물

과 10년물 국채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

은 5차례 발생했다. 모두 2년 내 경기 침

체가 발생했다.

◇ 뉴욕증시 3% 이상 폭락: 장단기 국

채 수익률 역전으로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3.05%,

S&P500지수는 2.93%, 나스닥종합지수

는 3.02% 각각 급락했다.

다우지수 낙폭 800.49포인트는 지난

해 10월 이후 최대다. S&P500지수는 2

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급부상한 것

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대규모 세

금 감면 등 경기 부양책의 약발이 다 떨

어진 것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 격화 때

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호경기

를 과신한 나머지 제멋대로 관세폭탄을

터트린 것이 미국 경기의 위축을 불러

온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

리한 관세부과가 미국의 경기침체를 앞

당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관세부과

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 왔다. 그러나 관

세부과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

션을 유발하는 양날의 검이다. 대규모

관세부과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중심인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경제성장률도 급락 :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 이외에도 미국의 경

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2.1%로 전분기 대비 1%포인트 하락했

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는 최근 4분기에 성장률이 1.8%까지 떨

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기업투자가 부

진한 가운데, 관세부과에 의한 물가 상

승으로 소비마저 꺾일 경우, 예상보다

빨리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란 우려

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 관세 부과 일부 연기 : 트럼

프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꼈던지 일부

관세 부과를 전격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9월1일부

터 중국 상품 3000억 달러에 관세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

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한 미국 농산

물 구매를 연기하고 있다며 추가 관세

부과를 전격 단행했다. 

그러나 불과 13일이 지난 13일 미 무

역대표부(USTR)는 3000억 달러의 관

세부과 대상 품목 중 휴대폰 등 일부 수

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12월15일

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정

대로 9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은 300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1070억 달러 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

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관세부과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양날의 검이다. 또 관세부과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부과가 미국 경기 침체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라는 어린이가 제멋대로 관

세폭탄을 갖고 놀다 화상을 입은 격이

다.                             

sinopark@news1.kr

트럼프 멋대로 관세폭탄 퍼붓더니
미 경기침체 신호 뚜렷

장단기 국채수익률 역전현상 발생, 뉴욕 3대 지수 3% 급락 오염된 해변서 수영하면 위험
소화기 계통 질병 유발 가능성

매사추세츠 주의 일부 해변이 수영을 하기에
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홍

콩의 반송환법 시위가 두 달 넘게 지

속되자 홍콩의 갑부들이 주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

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

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뉴욕의 한 부동산 업체가 최근 들

어 홍콩의 갑부들로부터 고급 주택

과 사무실 임대에 대한 문의가 급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홍콩 갑부들이 장기간 반정부 시

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홍콩

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자 아예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들의 문의는 단순한 투자에 그

치지 않고 시민권을 따 미국에 영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뉴욕에서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

고 있는 에드워드 머멜스타인은 "지

난 2주간 홍콩에서 모두 4건의 투자

이민 상담을 받았으며, 그들은 1000

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할 용의

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홍콩인들은 투자에

만 관심이 있었지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덧붙

였다.

그는 "이전에는 주로 러시아, 우크

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 투자 이

민 문의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홍콩

에서 투자이민 문의가 잇따르고 있

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갑부들이 시위로 난

장판이 된 홍콩을 떠나 미국에서 편

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전했

다.

그는 "홍콩의 상황이 호전될 기미

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문의

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했다. 

그는 뉴욕에서 '원 & 온리(One &

Only)'라는 부동산 업체를 25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홍콩 시위는 지난 6월 9일부

터시작돼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sinopark@news.kr

홍콩 시위 장기화
갑부들 미국으로 이주한다

The Boston Korea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13미국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조 바이

든 전 미국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

원 등 쟁쟁한 주자들이 존재감을 과시

하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 군소 후보가 시선을 한껏 끌어모으

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민주당 3차

TV 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가까스로 획

득한 대만계 기업인 앤드루 양(44)이 그

주인공.

11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비즈니

스인사이더(BI) 등에 따르면 양은 '보편

적기본소득'(UBI)을 제시해 미 유권자

들의 관심을 끌었다. UBI란 직업,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8세 이상 모든 미국

시민에게 월 1000달러(약 121만원) 현금

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는 공식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이

건 당신과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매달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질문 없

이 1000달러씩 더 받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밝혔다. CBS뉴스는 지난달

말 그가 민주당 2차 TV 토론회에서 핵

심 공약으로 UBI를 내세운 뒤 갈수록

많은 미국인들이 이 개념에 대해 궁금

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 재원

은 구글 등 IT 공룡들로부터 거두어 조

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뉴욕주 출신인 양은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20명의 후보 중 유일한 아시안(

대만계 미국인)이다. 미 명문 브라운대

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컬

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 헬

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GMAT·SAT

대비 학원 맨해튼프랩 최고경영자

(CEO), 벤처 창업 지원기관 '벤처포아

메리카' 설립자 겸 CEO 등 다양한 경력

을 지녔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첫 도전이

다.

BI는 양이 독특한 정책 공약으로 최

근 몇 달 새 인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

다. 양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정책인 무상

의료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과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

근 확대를 주장한다. 이민 정책에서는

전과 없이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불법

이주자들이 미 시민권을 딸 수 있는 '18

년의 길'을 지지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미 정부의 투자, 낙태권 보장, 성소

수자 보호, 총기 규제 및 안전기술 확보

등도 약속했다.

양은 지난 10일 총기 규제를 주제로

열린 아이오와주 타운홀 미팅에서 양은

또 한 번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1년 유탄 사고로 4살이었던 딸

을 잃었고 쌍둥이인 아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을 듣고는

연단 아래로 내려가 위로의 포옹을 건

넸다. 다시 연단에 오른 그는 감정을 추

스르지 못한듯 눈물을 보였다가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미국을 뒤흔든 텍사스주 엘패소 총기

난사 사고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비판한

민주당 경선 후보 대열에 자리했다. 그

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말

과 행동은 많은 미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 백인 우월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

다고 믿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우월주의

자라고 규정하느냐'는 질문에 "누군가

가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 그는 그렇다고(백인우월주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BI 설문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

25%는 양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권자들은 양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인 후보로 판단했

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응답자 15%

는 '양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

고 답한 반면, 2명에 1명꼴인 48%는 '패

배한다'고 봤다.

양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부터 공개 지지를 받았다. 그는 지난

10일 트위터에서 "나는 사람들이 내 모

든 것에 동의하길 기대하지 않는다. 그

건 매우 이상할 일"이라며 "내 주된 희망

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며 다

른 접근법에도 열려있다는 점을 사람들

이 믿는 일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나

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y@news1.kr

점점 눈길끄는 앤드루 양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한 대만계 기업인 앤드루 양

13일 홍콩 공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후보 유일한 아시안…일론 머스크가 지지



(서울=뉴스1) 권혁준, 유경선 기자 =

제74주년을 맞은 광복절, 서울은 온종일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악천후에도 아

랑곳없이 'NO 아베'을 외쳤다.

민주노총과 한국YMCA, 한국진보

연대 등 7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 규

탄 시민행동'과 시민사회단체회의, 광

복74주년 8.15 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

등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

역사왜곡·경제침탈·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에 16.2㎜의 비가 내리는 등

하늘은 온종일 흐렸지만 주최 측 추산

10만명 가량의 시민이 운집해 촛불을 밝

혔다. 참가자들은 "아베정권 규탄한다"

"친일적폐 청산하라" "지소미아(GSO-

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

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경 작가도

이날 무대에 올랐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

표현의 부자유전·그후'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가 3일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김서경씨는 "3일 만에 전시가 중단됐

지만 그 이후로 일본의 많은 분들이 전

시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 일본 시민들의 평화의지가 검증

된 것"이라며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자 중 가장 많은 박수를 받

은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

니(91)였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대

법원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던 미쓰

비시 중공업에서 강제징용을 당한 당사

자다.

양 할머니는 "14살때 일본 교장이 중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듣지 않으

면 부모님을 가두겠다고 해서 일본 미

쓰비시에 갔다"면서 "그 곳에서 중학교

는커녕 하루종일 일만 하고 제대로 돈

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

과 조계사, 종로를 거쳐 시청 앞 조선일

보 사옥까지 행진했다.

이에 앞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

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

동)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광복74

주년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고 일본에 사죄와 배상

을 촉구했다.

임헌영 공동행동 대표는 대회사를 통

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

와 역사 정의,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유

대와 친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반역사적인 정치인이 등장해 나라끼리

다투면 동아시아 전체가 함께 불행해진

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제2차세계대전이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해 회

복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역사를 바

로잡게 하려는 첫 관문"이라며 "일본이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

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침략전쟁

을 일으키겠다는 욕망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8·15민족통

일대회 추진위원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평화손잡기' 행사를

열었다. 

1만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4·27 판문

점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합의, 9월

평양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대역사가 있었다"며 "그러나 미국에 의

해 6·12 싱가포르 북미합의 정신이 훼

손된 채 대북제재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은 평화의 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늘

리면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경

제침략은 수수방관하고,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파

기하지 말 것을 일방적으로 압박한다"

며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을 세워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starburyny@news1.kr

비 내린 광복절, 도심 곳곳 NO 아베…촛불집회 10만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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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조각가·일본 시민단체·강제징용 피해자 등 참석
"강제동원 문제해결" "자주 평화 이룩해야" 목소리도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정의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일본대사관을 지나 행진하고 있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대표 브랜드인 유니클로

국내 신용카드 매출액이 한 달 만에

70% 급감했다. 또 일본 주요 관광지에

서 사용한 한국인의 신용카드 매출액

도 최대 32% 줄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신한·삼성·KB국민·현

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

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유니클로·ABC마트·무인양품

·DHC 등 일본 브랜드의 국내 신용

카드 매출액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본격화된 7월부터 급감했다. 6월 넷째

주(23~29일) 이들 브랜드 국내 신용카

드 매출액은 102억3000만원이었는데

7월 넷째주(21~27일)에는 49억8000만

원으로 51.3% 줄었다. 

특히 유니클로의 국내 신용카드 매

출액은 같은 기간 59억4000만원에서

17억7000만원으로 70.1% 줄었다. 같은

기간 무인양품은 58.7%, ABC마트는

19.1% 감소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

은 유니클로의 경우 지난 7월 오카자

키 다케시 페스트리테일링그룹 최고

재무책임자(CFO)가 한국의 일본 제

품 불매 운동에 대해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해 '보이콧 재팬'의 대표 브랜드가 됐

다.

휴가 시즌인데도 일본 주요 관광지

4곳(도쿄·오사카·오키나와·후쿠

오카)에서 사용된 8개 카드사 매출액

도 같은 기간 18.8% 줄었다. 이들 지역

에서 사용된 6월 마지막 주 신용카드

결제액은 164억8000만원이었는데 한

달 새 133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특

히 오사카에서 결제액이 42억6000만

원에서 29억2000만원으로 31.5% 감소

했다. 

mjh@news1.kr

한국소비자 뿔났다… 한달새 유니클로 국내 카드 매출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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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15일 제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

쿠니(靖国)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아베 총리가 과

거 일본 방위상을 지낸 이나다 도모

미(稻田朋美)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

관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지요다(千

代田)구에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

사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2차

대전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일본

이 벌인 각종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민간인 등 246만여명의 위패가 안

치돼 있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

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야스쿠

니 신사를 한 번 참배한 뒤 국제사회

로부터 비판 여론이 일자 이후엔 매

년 봄가을 예대제(제사) 때나 일본의

2차 대전 패전일인 8월15일에 공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참배를 대신

해왔다.

아베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

를 찾지는 않았으나 교도통신은 이

런 움직임도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에

게 빈축을 살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은 한국

의 광복절이다. 로이터통신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한국 사람들

이 이날 광복절을 맞아 벌이는 시위

가 특히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

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pasta@news1.kr

교도통신, 아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보내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일 갈

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문

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절제된 대일(對日) 메시지를 통해 사실

상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 등 외교일정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대화 협

력 국면으로의 전환을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

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식에

서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

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

와 교역의 역사가 있다"면서 "일본이 이

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

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에 역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

서도 협력에 더 방점을 찍어 대일메시

지에 톤다운을 시도한 것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

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

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

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

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

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

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

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

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

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강

대강으로 부딪히던 이전의 화법 보다

훨씬 더 순화된 언어를 구사했다"며 "한

일간 예정된 외교 일정을 염두에 두고

대결 대립 구도에서 대화 협력으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안보협력'을 언급

한 것도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의 대응카드로

검토를 공식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

정 (GSOMIA·지소미아) 파기'의 철

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언급하며 "세계

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

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

도 최근 도쿄올림픽 보이콧 논란을 염

두에 둔 유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간 대일 강경 자세를 이어온 문 대

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광복절 이

후 제3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양국이

물밑에서 협의해왔던 한일 외교차관 회

담과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계기 한일 양자

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국은 광복절 직후 외교차관

회담을 여는 것을 추진중이었으나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끝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아사히신문은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율중이나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등의 수위에

따라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외교부는 한일 외교차관

회담 개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고 부인했다. 일본은 회담을 취소하면

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비난은 자제하고 유화

메시지를 발신함에 따라 양국이 또 한

번 조만간 물밑에서 대화 모멘텀을 모

색할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진다. 한일

외교당국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계기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주가 지소미아

파기 시한 직전 국면 전환 여부의 분수

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일본측에서는 한국과 관련

별다른 유화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baebae@news1.kr

문 대통령, 광복절 축사서 일본에 
유화 메시지…출구전략 모색 주목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특보 통해 전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절제된 대일 메시지를 통해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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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한국 호르무즈 파병 조짐…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강감찬함이 전날

(13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소말리

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한 것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이 위헌적

이고 명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

병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민

사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성명서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

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군 주도의 호

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

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

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

국의 편에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 데 한

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나 피랍 사건, 리비

아 피랍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호르

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활동목적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 파병 절차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고 했다.

이어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려면 별

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파병의 타

당성과 위헌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고 했다.

김 의원은 "강감찬함의 최종 목적지

가 아덴만일지, 호르무즈 해협인지를

두고 한국 정부가 매우 석연치 않은 행

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조짐이 가시화됐다"고 주장

했다.

이어 "사실상 파병 준비가 된 함정이

문제가 된 해역으로 출항한 것으로 보

이기 때문에 사태가 매우 긴박하다"며

"국방부가 파병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마구

남발해 결국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파

병이 강행될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고 설명했다. 

sekim@news1.kr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방부는 15일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방식을 확정했다는 일부 보

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읕 통해 "국방부는 동 지

역에서의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

토 중에 있으며, 호르무즈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부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과 관련해 청해부대를 활용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

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면

서도 병력 증파나 지상군 동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

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반

박했다.

그러면서 "미측의 구상에 대한 참여 검토는 우

리 선박과 국민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ggod6112@news1.kr

국방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안돼
예의주시 중

김종대 정의당 의원(가운데)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호르무즈 해
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병은 위헌적이고 명분도 없어…국회 동의 절차 밟아야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갤럭시노트

10'이 미국의 화질평가 전문 업체인 디스플레

이메이트(DisplayMate)가 실시한 화질평가

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10이 디스플

레이메이트의 화질평가에서 밝기, 반사율, 색

정확도, 블루라이트 등에서 전작인 갤럭시노

트9을 뛰어넘어 'Excellent A+' 평가를 받았다

고 밝혔다.

디스플레이메이트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

의 최고 밝기(휘도)는 전작인 노트9 대비 25%

가량 대폭 향상되었고 반사율은 현존하는 디

스플레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3%로 측정됐

다. 기존보다 더 밝고 또렷한 화면을 제공한다

는 의미다.

또한 이들은 갤럭시노트10이 색정확도에서

현존하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중 가장 실제

의 색상과 가까운 색을 표현하는 수준이고, 유

해한 블루라이트 비중을 갤럭시노트9 대비

37.5% 줄였다고 평가했다.

디스플레이메이트는 갤럭시노트10 디스플

레이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 "삼성이

OLED 디스플레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

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평가한 제품 중 가

장 혁신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폰 디스

플레이"라고 총평했다.

inubica@news1.kr

갤럭시노트10, 미 전문업체 화질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 장병들이 파병임무를 위해 13일 부산작전기지에서 해군 장병들의 환송 속에 출항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메이트로부터 최고 등급인 'Excellent A+'를 획득한 갤럭시노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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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무렵에 동료 한 분이 필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전에

가끔씩 보내주는 산행앨범이 그립다면서   요즈음  당신 산행이

뜸해진 것이 아니냐?" 그 때 필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이젠 본

격적으로 산행 좀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본격적'의

의미를 물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본격적'이란 '좀 더 높은 산

을 좀 더 자주 찾겠다.'라는 대충 답변을 해 주었다.  그런데  이

말은 필자로 하여금  올 해 안으로,  흰 눈이 Mt. Washington 봉

우리를 덮기 전, 그곳을 최소한 10회 이상 찾기로 결심하게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 몸의 구조는 참으로  신기하다. 세 번째 올랐을 때, 산행

속도가 예전과 거의 같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붙

자 그 봉우리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Mt. Jeffreson-

Mt.Adams-Mt.Madison이 필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

였다.  아, 7년 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곳, 죽기 전에 몇 번

이라도 오리라고 다짐했던 곳,  Presidential Range 북쪽 구간

종주를 생각하니 설레이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그

래,  비록 한 번에는 힘들더라도 두세 구간으로 나누어 하루 산

행 형식으로 약 25mils의 종주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갈 때 드는 들뜬 마음으로 이른 아침 5시

15분에 집을 떠났다.  하산 지점에 차를 놓고 셔틀을 이용하여

출발지점인 Ammonoosue Ravine Trail Trailhead에 이르니 벌

써 9시 20분이다.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Jewell Trail을 부지런

히 걸어 주 능선인 Gulfside Trail에 붙으니 정오에 가까운 시간

이다. 오늘 일기는 더 없이 좋은 날이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바람도 없는 편이니 산행하기에는 그야말로a perfect

day이다. 조금 걷다보니 Mt. Washington에서 쭉 내려와 다시

Mt. Jefferson으로 오르는 능선이 아래로는 절벽과 뒤와 위로

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환상적인 광경이 유감없이 펼치

고 있었다.  곧, 필자는 숨을 멈추었다. "아, 나를 창조하신 분이

시여, 이제 나를 데려가도 한이 없겠나이다!" 필자의 어휘력을

가지고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아름다움은  Mt.

Jefferson을 지나 Mt. Adams에 이를 때까지 연속되었다. 멀리

는 높이 치솟은 산봉우리와 그 넓은 품이 장엄하고, 가까이는

고산 화초, 고산 식물군 한포기 한포기, 길가 덤불들, 심지어 길

바닥에 박혀있는 큰 돌, 작은 돌까지도 하늘과 햇볕, 상쾌한 바

람과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며 어김없이 필자를 반기고 있었다

. 걸음을 늦추고 즐기기 시작하였다. 산에서 빨리 걷는 자는 미

련한 자라고 하지 않던가?  아,  산은 변함이 없었다.  산행에 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산처럼 변함 없는 사람이 되고 이웃과

어울려 하나 됨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이다.  오래 전에  이 길

을 함께 걸으며 행복해하였던 산행 동지들이 생각에 스친다. 하

산 하거든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려는 참이다.  지금 걷는 이곳은  뉴잉글랜드는 물론 미동

북부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러니 필자는 지금 사람

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하늘 정원을 그 정원을 지으신  그 분

의 초대를받아 그 분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거닐고 있는 것

이다. 그 정원을 지으신 분의 별칭은 '진선미'이리라. 

일전에 한 어린 아이가 바위로 둘러싸이고  높이 치솟은  Mt.

Washington정상에 선 필자의 사진을 보고 '어떻게 거기에 올

라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때 필자는 궁색한 답변으로 그

냥  '길이 있어 올랐다.'고 답했다.  "길이 있어 오른다!" 아마 이

말은 필자에게 오랫동안 아니 살아 있는 동안 명언으로 들릴 것

으로 기대한다.  이 번 산행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길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미대륙에서(알라스카

주를 제외한) 최고 높다는 Mt. Whitney에 오르고,  Grand

Canyon 밑바닥까지 내려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종교적으로 필자가 믿는 그 분은 '자신이

길이라'고 천명하셨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

다. 길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데, 길이시라니!!! 걸어서

하늘까지란 말이 아닌가!!!  진선미의 황홀한 광경이 연출되는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지금까지 잘 보존해 주신 분

들은 누구일까? 더 나아가 필자가 지금 그 분들의 도움으로 이

곳에 올 수 있었다면 필자가 이 길에 대하여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길은 걸으라고 있는 것이니, 걷는 자는 모두 복받은 자이다.

하늘 정원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여, 행복하여라!  분명, 이곳에

초대를 받아 거닐며 숨을 쉬었던 사람들은 이곳에 와 보지 않았

더라면 인생이 억울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 왔노라, 보

았노라, 감동했노라!!!

오후 3시를 넘어서야  Mt. Adams 정상에 도착하였다. 이곳

에서 한 번 더 한껏 즐기다 하산을 서둘러 주차장에 되돌아 오

니  오후 6시 30분이다.  아홉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고 의미있었

던 산행이었다. 이 아홉시간의 경험은  필자의 육과 정신에 새

힘을 불어 넣고 있다.  필자는 다시 한번 본격적인 산행을 결심

하였다.  걷을 수 있을 때까지이 길, 하늘 정원 방문을  최소한 매

해 1회 이상으로 최소한 10회를 채우리라고...

글, 사진 김광식

다시 찾은  하늘 정원, Mt. Washington 북쪽 능선 구간
(길이 있으니 사람은 걸으면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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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8월 18일 - 8월 24일

●운수:소낙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

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금전

: 당분간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유지를 하는

데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애정: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

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4일 주의.

쥐띠 |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운수:사업상으로는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때입

니다. 직업운에 있어서 승진이나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생

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

로도 회복이 됩니다. ● 애정: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

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의 반가운 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9, 24일 길일. 18, 23일 주의.

소띠 |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운수: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치

거나 지나치지만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겠

습니다. ● 애정:찬스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18,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토끼띠 | 한 단계 발전하게

●운수: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

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금전:말이 오고가던 매

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

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애정: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

로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2, 23일 길일. 18, 24일 주의.

범띠 | 해결의 실마리를

● 운수: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가

급적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쉬

운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9, 21일 길일. 18, 20일 주의. 

용띠 |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 운수: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

제는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용기내야 합니다. ● 금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자금 회전도 잘 되고 있습니

다. ● 애정: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1일 주의.

뱀띠 |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 운수: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

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 당장의 이익만 생각해

서는 안 됩니다. 무사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

다. ● 애정: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

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말띠 | 더 힘껏 노력해야

●운수: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봄

을 찾으려고 짚신이 닿도록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 앞 매화가지에

봄이 있는 격입니다. ●금전:원하는 것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애정: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황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양띠 | 미리 낮춰서 바라면

●운수: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

적인 사고로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금전:손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 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는 하지 않

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더 이상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닭띠 |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운수: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 큰 욕심

을 부릴 때가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현상유지에 만족

하면서 지나가세요. ●애정: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조심해야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원숭이띠 |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

● 운수: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금전: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많겠습니다. ● 애정: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둑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개띠 |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 운수: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언행의 일치성을 보여

야 좋은 점수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 금전: 뭔가 큰 것을 기대하

게 되는 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이면 안 됩니다. ●

애정: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료수 한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

돼지띠 | 뭔가 큰 것을 기대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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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

화 '유열의 음악앨범'(정지우 감독)이

엇갈리는 미수와의 행복했던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현우 정해인의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다.

14일 CGV아트하우스가 공개한 '유

열의 음악앨범' 속 정해인은 1994년부

터 2005년까지 현우의 이야기를 자신만

의 색깔로 풀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정해인이 맡은 현우는 1994년, 인생

에서 가장 불안했던 순간, 기적처럼 미

수를 만나 그 행복했던 미수와의 시간

과 인연을 지켜내고 싶어 노력하는 캐

릭터다. 유독 현우, 자신에게만 찾아오

는 듯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며 인생

의 가장 큰 행복을 지켜내려는 현우 캐

릭터는 이 시대의 청춘에게 공감과 위

로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현우는 1994년과 1997년까지의

시간 동안 고등학생부터 갓 스무 살로

성장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겪기 힘

든 큰 위기를 겪으며 힘든 청춘을 꿋꿋

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 관객들의

가슴에 울림을 더할 것이다.

이에 정해인은 자신만의 고민과, 진

중한 태도로 연기에 임하며 관객들이

현우의 상황에 더욱 이입하고 안타까

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을 불러 일으킨

다. 정지우 감독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

해서 대화를 하고,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인데, 정해인은 진짜 속

이 더 잘생긴 배우다. 현우가 가지고 있

는 과거의 실수, 그로 인해 현재까지 고

통 받는 현우의 모습을 정해인 배우의

속 깊은 연기로 신뢰도를 더했다"며 칭

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해인은 "현우는 나이대

별로 큰 사건을 겪는다. 그런 것들을 겪

으며 불안하고, 불온전한 청춘의 시간

속 주체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현우

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주변의

힘든 상황 속에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

해 노력하는 현재 청춘들의 모습을 담

고 싶었다고 전했다.

불안한 미래, 괴로운 과거에 둘러 쌓

여 흔들렸던 시간과 그 속에서도 중심

을 잃지 않으려던 청춘을 견뎌 온 관객

들은 현우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청

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열의 음악앨범'은 라디오에

서 흘러나온 노래처럼 우연히 만난 두

사람 미수(김고은)와 현우(정해인)가

오랜 시간 엇갈리고 마주하길 반복하

며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과정

을 그린 영화다. 오는 28일 문화가 있는

날 개봉한다. 

eujenej@news1.kr

'유열의 음악앨범', 정해인이 그려낸 
90년대 청춘의 얼굴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코미디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

가 티저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30일 배급사 NEW가 공개한 '힘

을 내요, 미스터 리'의 티저 예고편

은 철수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

을 선보이는 차승원의 전매특허 코

믹 연기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심쿵 비주

얼과 달리, 아이보다 더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철수의 반전 매력은 웃음을 자아낸

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딸 샛별

을 만나 충격에 휩싸인 철수의 표정

은 '마른하늘에 딸벼락'을 맞은 그

의 심경을 대변한다. 

아이 같은 아빠 철수와 어른 같은

딸 샛별은 낯설지만 어색한 초보 부

녀로 만나 예기치 못한 여정 속에서

솟아나는 '핏줄 케미'를 선보인다.

이계벽 감독의 전작 '럭키'에서 "너

무 무서워요"라는 대사로 700만 관

객을 사로잡았던 전혜빈이 다시 한

번 등장해 추석 극장가에 새로운 웃

음을 예고하고 있다.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아이 같

은 아빠 철수(차승원)와 어른 같은

딸 샛별(엄채영), 마른하늘에 '딸벼

락' 맞은 철수의 좌충우돌 코미디를

그린다. 2019년 추석 극장가에서 관

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eujenej@news1.kr

'힘을 내요, 미스터 리' 
전매특허 차승원표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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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생일잔치●   생일잔치, 교회모임 

갑 계●   돌, 회갑, 계모임 음식  

티 결혼●   대학교 파티, 결혼식 

저 격●   저렴한 가격  

있고●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6/14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7/12

메이나드 소재 한인식당 매매합니다.

렌트비 저렴, 러커라이센스 보유.

T. 978-897-5107

8/2

Mattapan SQ., MA 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T. 603-401-4986

7/19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

자 = "녹화를 하고 모니터를 하

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 프로

그램이기도 합니다."(김태호 PD)

김태호 PD가 '놀면 뭐하니?'

에 이어 또 하나의 예능 프로그

램을 선보인다. 크라우드 펀딩

을 소재로 예능에 접목시킨 '같

이펀딩'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것. 가치지향적인 예능 프로그

램을 통해 시청률과 의미 모두

다잡을지 주목된다. 

'같이펀딩'은 혼자서는 실현

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가

치' 있는 아이디어를 방송을 통

해 시청자들이 확인하고 크라

우드 펀딩을 통해 '같이' 실현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놀면 뭐하

니?'에 이어 김태호 PD가 연출

을 맡았다.

'같이펀딩'의 출연진은 각각

평소에 고민하고 애정을 가졌

던 분야에서 함께 이뤄내면 좋

을 아이디어를 꺼냈는데 그중

유준상은 '국기함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앞서 그는 대형 태극

기를 직접 제작해 결혼식장에

걸고 3.1절에 결혼하는 등 특별

한 나라 사랑을 보인 배우로 알

려져 있다. 

이외에도 유인나는 서로의

인생 책으로 만든 오디오북을

제안했다. 그는 응원이나 위로

가 필요할 때 자신의 목소리가

휴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으로 많은 이들에게 의미가 있

었던 인생 책을 모아 오디오북

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또 노홍

철은 다양한 분야의 모르는 사

람들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

는 소모임 프로젝트를 기획했

다. 

이날 김태호 PD는 '같이펀딩

'에 대해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

이고 모여서 좀 더 큰 가치가 현

실이 되는 과정을 담았다"며 "

크라우드 펀딩이 소재라 이 프

로그램이 어려운 거 아니냐고

겁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

용을 보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다. 시

청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

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현정완 PD는 "많은 셀

럽들, 연예인 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가는 프로

그램이다. 출연자들 만나면서

이런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가치

를 실현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aluemchang@news1.kr

'같이펀딩' 김태호 PD, 시청률+의미 다잡을까

'캠핑클럽' 이효리, 비키니 입고 파격 해초댄스 '폭소'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

자 = 이효리가 파격적인 해초

댄스로 웃음을 선사했다.

11일 오후 방송된 JTBC '캠핑

클럽'에서 핑클 멤버들은 바닷

가에 차를 세웠다. 네 사람은 이

곳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기로

했다.

캠핑장 정비를 마친 이효리

는 수영복을 입고 바다로 향했

다. 물에 들어갔다가 방파제로

올라선 이효리는 당황했다. 수

영복에 해초가 걸린 것.

하지만 이효리는 곧 해초를

수영복에 건 채로 '해초댄스'를

선보였고 성유리와 이진은 그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한편 '캠핑클럽'은 데뷔 21주

년을 맞은 1세대 아이돌 핑클의

특별한 캠핑 이야기를 전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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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8.15 광복절기념 
체육 페스티벌에 다녀와서...

707회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공식 명칭을 지난 7월

17일 발표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최초

1953년 <뉴잉글랜드 한인회>란 명칭에서 시작

해 60여 년이 넘게 같은 이름으로 존재했다.

2013년 9월 한선우 회장 당시 이사회 의결로

영문 명칭은 그대로 둔 채로 한글 명칭만 <보

스톤한인회>로 변경했다. 다음대 회장인 김경

원 회장은 아예 영문이름도 바꾸어 보스톤한

인회로 주세청에 등록했다. 장우석 한인회장

은 임시총회에서 한인회 이름 변경안을 총 83

명 참석 한인 중 60명 찬성으로 확정했다. 이

사회를 통해 매사추세츠 한인회(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로 이름

을 바꾸고 매사추세츠 한인회로서 활동을 시

작했다.

지난 8월 10일 Watertown 소재 Arsenal

Park에서 '8.15 광복절기념 체육 페스티벌'이

열렸다. 김용현 보스톤총영사님의 인사말에

이어 매사추세츠 한인회 장우석 회장의 인사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1945년생 '해방둥이' 이

기환(한미노인회 이사/상록회 회장) 외 두 명

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이 있었다. 체

육회에 참석한 150여 명의 한인들이 함께 손

을 번쩍 들고 함께 만세를 외쳤다. 참으로 감

격스러운 날이었다. 무엇보다도 '매사추세츠

한인회'의 출발점인 날이었기에 더욱이 감격

스러웠다. 한 2년 동안 한인회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까닭이다.

그 어느 단체를 이끌어가는 일이 어디 쉬울

까. 더욱이 타국에서의 이민생활이 녹록치 않

은데 그곳에서 한 단체장을 맡는 일이 어찌 그

리 녹록할까 말이다. 다행이도 이번 한인회장

과 회장단들이 40대 중반의 젊은층들이 함께

모여서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든든하

고 마음이 놓였다.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 이

렇듯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어려운 자리가 아니던가. 이번 8.15 광

복절기념 체육 페스티벌을 보면서 '함께'라는

'화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함께 운동경기

를 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손벽을 치며 함께

응원을 하는 모습이 그랬다.

어느 편이 우승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준다

는 것에 더욱 감사했다. 특별히 <한미노인회>

와 <상록회> 어른들, <국제선> 팀들이 함께한

게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거운 웃음

을 짓게 했다. 게임을 주관하고 이끌었던 김지

영 씨와 구영회 씨의 재치 있는 리더는 더욱더

행복한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한미노인회/

상록회> 소속의 기타연주팀들(리더:주종옥)

의 중간 중간의 연주는 게임을 하는 이들에게

더욱이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한인회 주최 회장과 임원단들(부회장:서영

애)의 수고로 맛난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각

팀들마다 연두과 핑크 블루와 레드의 티셔츠

를 입고 푸른 잔디와 초록의 나무 아래서의 자

연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조화가 참으로 아름

다운 장관이었다. 가끔 오가는 바람은 또 어찌

나 쏠쏠하게 좋았는지 모른다. 그날 날씨는 한

달 정도를 무덥던 무더위를 몰아낸 화창하고

청명한 날씨로 하늘은 파랗고 하얀 구름이 두

둥실 거리던 복 받은 날이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의 출발이 아주 기분 좋은 느낌으로 다

가왔다. 홧팅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날 말이

다.

<매사추세츠 한인회>에서 한인회 회원들

에게 예쁜 자물쇠를 증정 선물로 주었으며, 참

가자 모든 이들에게 라플티켓을 하나씩 주어

추첨을 하게되었다. 쌀 상품과 함께 삼성 65인

치 TV 상품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번호를 부

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확인하는 모습은

정감 어린 감동의 시간이었다. 추첨이 끝나갈

때쯤에 남은 상품은 다름 아닌 65인치 TV였

다. 누가 저 TV를 타갈까? 다들 기다림의 마

음으로 있다가 발표가 되었다. 어른들의 게임

을 주관하고 이끌던 김지영 씨가 그 큰 TV를

타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축하해주

고 기념 촬영도 했다.

각 게임에서 우승을 한 팀들이 <매사추세

츠 한인회> 회장과 임원단들과 함께 기념 촬

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주고받았

다. 단체 우승에는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

>가 차지했다. 이렇게 서로가 모여 즐겁고 행

복한 웃음을 나눌 수 있음이 감사한 날이었다

. 고사리손으로 엄마 손을 잡고 온 아기들과

언니 오빠 누나들과 함께 참석해 즐거운 게임

을 하고 보물찾기를 하고 얼굴에 예쁜 페인팅

을 하며 여기저기에서 즐거움과 웃음이 넘쳐

흘렀던 하루였다. 이렇듯 함께 만나고 화합할

수 있는 우리 <매사추세츠 한인회>의 홧팅을

기원하면서.

8.15 광복절이다. 한국이 해방된

날이다. 한여름인데, 시기가 묘하게

겹쳤다. 요즈음 일본과의 갈등이 심

상치 않다는 말이다. 뜬금없이 흘러

간 옛가요가 떠올랐다. 

목포는 항구다. 또한 목포의 눈물

도 있다. 일제치하적에, 이난영이 노

래했다. 레코드판도 수백만장 팔렸

다고도 했다. 노래가사도 귀에 익었

다. 그런데 원래 가사는 일본경찰 눈

에 거슬렸다고 했다. ‘삼백년 원한

품은’ 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 말

이다. 고쳐진 일절 가사이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깊히 숨어드는데 

부두의 새악씨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설움 

(이난영 노래, 문일석 작사, 손목

인곡)

특유의  비음鼻音과 어울린 흐느

끼는 듯한 창법이라 던가. 남도 판소

리의 한恨이 스몄다고도 했다. 다시

찾아 들으며 느낌을 확인하고 싶었

다. 오히려 담담했는데, 슬픔이건 뭐

건 초월한 듯 들렸다. 

목포에 삼학도와 유달산만 있으

랴. 노적봉露積峯도 있다. 노적봉은

이순신장군과 닿아있다. 이순신장

군은 임진왜란과 떼어 생각할 수없

는데, 장군의 위장전술과 겹친다. 노

적봉 바위가 마치 볏짚단 쌓은 것처

럼 보이기 때문일게다. 목포는 진도

를 끼고 돌면 바로 거기다. 그 진도

앞바다엔 명량해협이 있다. 명량대

첩은 충무공장군이 이겼다. 완승이

고 대승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젠 수백년

이 흘렀다. 그런데 왜군이 다시 싸움

을 걸어왔다. 싸움은 사양한다. 하지

만 싸움을 걸어 왔으니 피할 수만은

없는듯 하다. 일전불사一戰不辭인

게다. 이번 일전一戰엔 노적봉 위장

전술이 아닌, 전면전이다. 전선戰船

은 12척뿐이다만, 일자진一字鎭으로

맞서는 거다. 

김훈의 칼의 노래 다. ‘임진년의

싸움은 힘겨웠고 정유년의 싸움은

다급했다.’ 올해 기해년 싸움도 힘

겹고 다급할 것인가?  다시 충무공장

군의 상소문이다. ‘… 신의 몸이 아

직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망동輕擧妄動치 말라. 태

산처럼 진중하라.’ 장군의 준엄한

명령이다. 명령은 오늘도 유효한데,

확전만은 사양해야 마땅하다. 목포

의 눈물이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

램인 게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

는도다 (시편 107:30)

한담객설閑談客說: 목포의 눈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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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 (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광복절 경

축사에서 북한(北韓)과의 대화를 강조한 문

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 지키지 못하고 무

너진 채 의미 있는 대화가 되겠나. 힘 있는 안

보, 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

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천

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

화경제는 북한(北韓)과 대화와 협력을 계속

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했

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북한 미사일은 이

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生命)을 위협

하는 안보의 문제”라며 “유비무환-안보

를 지키고 대화해야 한다”고.

또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2045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라는 비전을 거론한데 대해서

는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유관순 열사의 영정앞에

서 분향과 참배(參拜)를 한 뒤 “유 열사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몸을 다 바치신 분이

다. 유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 숙부도 함께

일제(日帝)에 희생이 됐다고 한다”며 “가

족들이 모두 애국자인 귀한 가정이라고 생각

한다”며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인 건국(

建國)훈장 대한민국장을 서훈한 것이 최근

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

신 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더 추모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며 “아주 귀한 장소에 와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고.

황 대표는 방명록에 “조국의 광복을 위

해 온몸을 바치신 열사님의 뜨거운 애국심(

愛國心),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

공(上空)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大韓航空

) 비행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죽이

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

을 두 차례나 침범했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에 사전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

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

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

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었다

고 조선일보 사설(社說)이 밝혔었다. (7월 25

일자)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 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

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

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 듯 한

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

침략대책위까지 구성하더니 중국과 러시아

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

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 주기 바쁘다.

그런 청와대가 유람선 사고 때는 새벽부

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

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

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마비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

발엔 잠잠하기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5일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치고 ‘박수’

공방전이 벌어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할 때 박수를 치지 않았

다며 민주당이 “무례하다”고 비판하지 이

에 한국당은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목소리”라고 맞 받았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

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박수를 셀 시간에 서

민들의 삶을 살피라”고 맞 받았다. 이창수

대변인은 “박수(拍手)의 사전적 의미는 기

쁨, 찬성, 환영을 나타내거나 장단을 맞추려

고 두 손뼉을 마주치는 것”이라며 “문 대

통령의 비현실적인 평화경제 구상에 동의하

고 기뻐하며 찬성했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에 대해 ‘허무맹랑 담화문’, ‘굴욕적인

선언문’이라며 “그런 ‘몽상적 경축사’

를 들으며 제1야당 대표가 꼭 박수를 쳤어야

하는가”라고 맞 받아쳤다.

休는 “인자(人子) 예수님과 나(我:아)와

의 관계”를 뜻하며 “쉰도 또는 휴식(休息

)”을 의미하는 두 글자: 人(인)과 木(목:나

무)은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와 합하

지 않으면 ‘영원한 휴식’, 다시 말하면 ‘

영생(永生)’을 얻을 수 없다”는 것.

休자를 풀면 ① 亻: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丨: 上下相通상하상통: 하늘과 땅을 연결하

는 丨표시 위에 丿: ‘삐칠 별’: 사람이 호

흡을 들여 마시거나 내뿜기만 할 수 없으니

이 호흡의 방향 좌(丿) 우(乁)가 합치면 ‘사

람:人’이 그려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가 영

생(永生)을 표시하므로 “끝없이 호흡: 丿

乁= 人 의 아들: 영원한 호흡: 人子(인자)로

표시된 것.

이 영생하시는 인자(人子)를 十(십자가)

위에 못으로 박아 죽이는 罪(죄)를 나무:木(

목) = 人子(인자:예수님을 十(십자가)에 못

박으셔도 生: 주(主)님의 숨결(丿)은 계속 되

신다. 해서 休는 “하늘에서 내려 오신 인자(

人子) 예수님을 十(십자가)에 못을 박아 木:

나무 모양의 죽음을 집행해도 살아계시는 主

(주)님 = 休.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안식(安息)! 평안히 그리고 영원히 살

면서 휴식(休息)!”

“예수 그리스도: 영생(永生)”을 체험하

려고 교회(敎會)를 간다.

삶과 죽음이 연결 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요한)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Jesus answere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follow me." –요한복음 21:22.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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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최근 바뀐 미국 명문 보딩 학교 진학 전략 (3)

(가장 효율적으로 명문 보딩 학교 진학

을 준비 하는 방법)

개개인의 성향과 조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은 천차 만별이다. 하지만 최근 명문 보

딩들이 조금씩 입학생들의 뽑는 기준을 바

꾸고 있어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

는 것이 좋을듯 하다.

(하지 말아야 하는 점)

1) SSAT 성적을 향상 시키기위해 여름

방학 동안 내내 학원만 보내지 말자. 미국

대부분 명문 고등학교들은 SSAT성적에

서 Verbal 부분은 입학에 크게 고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 독해와 수학, 그리고

에세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 학교들이 비공식적으로 여러번본

SSAT점수를 제출하면 각 분야에서 고득

점만 고려 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번

에 고득점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

다. 점수는 수학과 리딩 부분에서 각각

90% 이상 이면 미국 어떤 학교에서도 입

학에 핸디캡을 갖지 않는다는점을 알아야

한다.

2) 원서상 에세이는 학생의 보이스로 학

생의 필체로 써야 한다. 최근 많은 학교들

이 SSAT의 에세이, 학교 영어나 역사 시

간에 선생님이 평가한 에세이, 그리고 원

서상의 에세이를 유심히 관찰한 점을 명심

해야 한다. 지원자가 원서상 에세이를 쓰

면서 작문과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

살펴 보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이는 추

후 대학 지원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3) 성적에 비해 높은 학교를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4) 소셜미디어 부정적인 내용과 사진들

을 올리지 말자.

5) 학교내에서 최소의 활동만 하지 말자

. 존재감이 없는 활동은 시간만 낭비한다.

그러나 비록 스킬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요

소로 작용한다.

6) 가짜 또는 부정적인 스펙을 만들지

말자. 

7) 학교에서 정학, 근신, 퇴학등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 되지 말자.

8) 가능하다면 선생님으로 부터 부정적

인 코멘트를 받지 말자.

9) 인터뷰를 암기해서 기계적인 답변만

하지 말자.

(꼭 준비 해야 할점)

1) 학교 성적 관리와 도전적인 과목 선

정

2) 리더십 경험( 아카데믹 분야, 학교에

공헌 하는 분야, 그리고 교외 활동 분야)

3) 우수한 추천서와 인터뷰

4) 특정 분야 재능(적어도 State 또는

National 레벨)

5) 학교와 학생간의 일치하는 성향

6) 경시 대회 입상및 서머 경험

7) 에세이

8) 지원한 학교측과 지속적인 관심을 표

하며 가능하면 관심 분야 선생님들을 인터

뷰후 직접 만나 이야기 해본다.

9) 원서 지원 후에도 업데이트된 성적,

상, 리더십등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지원

한 학교들에 보내준다.

10) 현실적이면서 가장 가고싶은 학교

하나를 선정하여 1순위를 정하고 학교 진

학 담당 선생님께 어필하며 지원자도 지원

한 학교에 직접 1순위란 점을 알린다.

11) 토플과 SSAT성적등이 중요한 요소

이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명문

보딩에서 입학이 거절되는 이유는 리더십

또는 최소 단위의 교외 활동 참여, 또는 학

교와 학생간의 성향이 맞지가 않아서 떨어

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은 모두가 미국 최고의 보딩 학교를 합격

할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를 잘알고,

현재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합리적인

학교를 선택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이라 생각 된다.

Tel:339-234-5255 / 5256 / 5257

Fax: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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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한국의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많

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을 입었고, 2000년

후반에는 주택시장 붕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금융시장의 버블이 터지

는 현상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근대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의 대공황 또

한 커다란 버블의 터짐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버블을 부풀리는 바람의 근원

은 무엇일까? 이는 몇가지의 요소가 동시에

모여야 최악의 폭풍이 생기 듯이, 몇가지 요

소가 조성되어야만 버블이 생기고 터진다.

자본가의 욕심

1920년대 대공황의 시작은 일부 은행가들

의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방금 끝난

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국민들이 애국심으

로 국채를 구입한것을 상기했다. '국민들이

국채를 구입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면, 이것

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하자' 그래서 주식거

래 회사들을 설립하고, 마구 투자를 받는다.

또한 돈이 모자란 소비자들에게는 자금의

100%까지 융자를 제공했다. 결국 소비자들

은 만불의 돈으로 2만불의 주식을 구입할수

있었다. 주식가격이 상승 할 때는 은행에서

빌린 만불에 대한 이자는 물론, 더 많은 이익

을 챙겼다.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붕괴되자,

빌린 만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 전체에 경제파

국이 퍼진 것이다. 즉, 일부 은행 자본가들

의 욕심이 대화제에 불씨를 던진 것이다.

소비자의 욕심

많은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을 택한 이유

는, 일반은행들 보다 조금 높은 이자율 때문

이었다. 일부 저축은행들의 재정적 탄탄함

에 의문이 제기 되어도, 이 '이윤'이라는 욕

심에 리스크를 던진 것이다.

종종 나에게도 비지니스 오퍼가 들어 오

는데, 참으로 수익률이 높은 기회를 제시한

다. 몇년전 오후 1시에 전화가 왔다. 그전에

얼굴을 알고 지내던 지인이 비지니스 오퍼

를 제시했다. "클라라 씨, 원래 같이 참여하

기로 했던 파트너 한명이 사정이 생겨서 빠

지게 되었는데, 내가 특별히 클라라 씨를 추

천했어요. 아주 수익률이 좋은 XXXX 사

업인데, 빠진 파트너 몫 비용만 투자하면 되

요. 10만불만 투자하면 일년안에 2배를 벌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급해서 오후 5시까지

돈을 보내줘야 해요"

10만불의 투자를 내용도 확실히 알지 못

하면서 4시간안에 투척하는 대인이 되지 못

해서, 정중히 거절했다. 물론 그 지인은 내

핸드폰에 "차단" 명록에 등록 되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은 누구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이는 진중하지만 위

험에 빠질수도 있는 생각이다. 만일 이 생각

으로 선을 행한다면, 너무나 좋은 마음이지

만, 이 생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면 위험한 결과에 빠질수 있다. 나만 똑똑해

서, 나만 정보소스가 있어서, 나에게만 기회

가 제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의 수위

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사기꾼들이 항상 말

첫마디로 시작하는 문장이 "너에게만 알려

주는 거야" 이다. 이 문장은 이런 인간의 나

약한 교만심을 통해서 당신의 지갑에 삐 집

고 들어가려는 비밀번호가 되는 것이다.

영어속담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기

회는, 믿기 어려운 기회이다"라는 말이 있다

.

그렇다면, 정말 좋은 기회와 허상을 구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문서화하는

것이다. 어떤 비지니스 기회가 제시되면, 서

류로 제시 받고 그서류를 전문가에게 리뷰

받아야 할것이다. 물론 그 전문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것이다. (요즘 사기꾼들은 자신

들이 전문가까지 동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급하게 재촉하는

사람은 우선 의심하고 시작하면 될것이다.

이정도의 좋은 조건이라면 나 자신 아니라

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넘칠것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리 매달리는 것

일까?

어떤 협상이라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이 이긴다. 기회를 못 잡아서 아쉬운 사람보

다, 기회를 주지 못해서 더 아쉬워하는 사람

이 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것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금융사기의 조건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

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

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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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프래밍헴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켁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